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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언론보도가 결혼 및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O-S-O-R 모형의 적용

 백 혜 진1

1 한양대학교(ERICA) 

본 연구는 저출산 언론 보도가 결혼 및 출산 행동 의향에 미치는 인지적 경로를 
O–S–O–R 모형에 따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만 19–49세 전국 성인 대상으로 2차례 
걸쳐 수집한 온라인 종단 설문(2-wave panel) 자료를 활용했다(N=1,614). 1차 조사
(T1)에서는 이슈 심각성 인식(O1), 언론보도 노출(S), 이슈 관여도(O2)를, 2차 조사
(T2)에서는 범이론적 모형(TTM)에 기반한 결혼 및 출산 행동 의향(R)을 측정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PROCESS macro(Model 6)로 직렬 매개 효과를 검
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이슈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관련 보도에 더 많이 노출되는 선택
적 노출(O1→S)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언론 보도 노출은 이슈 관여도를 유의하게 
높였으며(S→O2), 셋째, 이슈 관여도는 행동 의향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O2→R). 넷째, 이슈 심각성은 행동 의향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고, 뉴스 노출과 
이슈 관여도를 통한 완전 매개 구조를 통해서 결혼 및 출산 행동 의향에 유의한 
효과(O1→S→O2→R)를 미쳤다. 

주요 용어: 저출산, O-S-O-R 모형, 언론 보도 효과, 이슈 관여도, 직렬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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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행동 의향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순히 언론이 
무엇을 보도했는가를 넘어, 특히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관련 뉴스를 더 많이 
접하고, 그 노출이 이슈에 대한 개인적 관여를 높여 결혼·출산 의향으로 이어지는가'를 검증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관련 언론 보도에 더 많이 노출
되고, 노출이 높을수록 이슈를 자신의 삶과 연관된 문제로 받아들이는 관여도가 높아지며, 

관여도가 높을수록 결혼 및 출산 행동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결혼·출산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반드시 언
론 노출과 이슈 관여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저출산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인의 
생애 맥락과 관련된 메시지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 역시 암울한 인구 위기 보도에서 
벗어나 정책 정보와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전달함으로써 수용자의 관여를 실질적
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보도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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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한국 사회는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산의 흐름을 깨고 중대한 인구학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 2025년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20.1% 증가하며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9월 기준 최대 증가폭에 해당한다. 출생아 수 또한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0.8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석우, 2025. 11. 26.).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명을 밑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 수준(2.1명)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
인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는 단지 인구 통계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노동력 감소, 연금 및 복지체계의 불안정, 경제 성장의 저해 등 국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신윤정, 2020). 정부 및 지자체는 인구변화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그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본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의 진단, 해결 방안, 정부의 정책 홍보 등이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다. 

언론은 특정 이슈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한다(McCombs & 

Shaw, 1972; Scheufele & Tewksbury, 2007). 저출산 이슈의 경우에도 이미 높은 사회적 관심을 확보한 의제이지
만, 선행연구는 주로 언론이 저출산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량과 프레임 분석에 집중해 왔다(신수민, 윤여원, 

2023; 허윤철, 2023; 황성욱, 이병혜, 2010). 반면, 그 보도가 실제 수용자 인식·태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백혜진 외, 2024). 언론보도가 어떠한 과정과 기제를 거쳐 공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다. 이는 언론이 저출산에 대해 보도하더라도, 수용자의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심각성 인식에 따라 언론 보도에 대한 주목도와 노출이 달라질 수 있고, 노출되었더라도 그 이슈에 
대한 개인적 관여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론보
도의 효과는 ‘노출 여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인지·정서적 상태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언론보도 효과의 인지적 경로를 견고한 이론적 모형에 기반하여 설명하기 위해 사회심리학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O-S-O-R(Orientation–Stimulus–Orientation–Response) 모형을 저출산 보도 효과 분
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O-S-O-R 모형은 기존 자극-반응(S-R) 모델이 가정하던 ‘직접 효과’ 관점을 확장하여, 미디
어 효과가 ① 사전 지향성(O1)→② 자극 노출(S)→③ 사후 지향성(O2)→④ 반응(R)이라는 다단계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한다(Markus & Zajonc, 1985; McLeod et al., 1994). 이러한 이중 매개 과정은 선택적 노출이 더 일상화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노출에 선행하는 공중의 인식이나 신념, 노출된 후의 반응을 통한 행동의 연결성
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맥락에도 적합한 이론적 모형이다. 특히 저출산처럼 구조적 문제이면서도 개인의 
생애 결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슈는, 단순히 노출된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해석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O-S-O-R 모형은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 이슈 심각성 인식(O1)이 저출산 보도 노출(S)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노출이 이슈 
관여도(O2)를 매개하여 결혼 및 출산 행동 의향(R)을 형성하는지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가 O-S-O-R 모형에서 
제시하는 직렬 매개 구조를 따르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O-S-O-R 모형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은 
횡단 설문 연구(Eveland, 2001; Liu et al., 2025; Paek, 2008)와 두 차례(2-wave) 종단 설문 연구(Cho et al., 

2009; Shah et al., 2005, 2007)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후자의 설계를 따름으로써 순수 횡단 연구에 비해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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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성을 부분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더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만 19-49세 성인들의 결혼 행동과 출산 행동에 미디어가 어떤 기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홍보와 저출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 저출산 이슈와 언론의 역할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을 넘어 사회 구조, 경제 체계, 문화적 가치, 세대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담론은 주로 정책 실패, 인구 감소 위기, 국가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손실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어 왔으며, 출산 가능 세대의 심리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
어 왔다(김정희, 2019; 허윤철, 2023). 이러한 담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은 보도 빈도, 문제 정의 방식, 책임 귀인 
구조를 통해 공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행위자로 기능해 왔다(백혜진 외, 2024).

의제설정이론(McCombs & Shaw, 1972)에 따르면, 언론이 특정 이슈를 반복적으로 보도할수록 공중은 이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저출산 관련 보도량의 증가는 저출산이 구조적 위험 이슈
로 공고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제가 설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저출산을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귀인하는가에 따라 수용자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과 행동 
의도는 달라질 수 있다(Scheufele & Tewksbury, 2007).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저출산 보도의 내용과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다. 다수의 연구는 저출산 보도가 
위기와 손실, 정책 실패, 이념적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해 왔다(김정희, 2019; 신수민 윤여원, 

2023; 허윤철, 2023; 황성욱, 이병혜, 2010). 반면 이러한 보도가 실제로 수용자의 인식, 관여, 행동 의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다. 예외적으로 백혜진 외(2024)는 19-49세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횡단 설문 조사를 통해 저출산 뉴스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보도된 이슈 관여 및 행동 변화 의도와 
유의미하게 연결됨을 보여주며, 동일한 보도라도 수용자의 해석 방식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저출산 보도 효과를 단순 노출이나 프레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인지적·정서적 해석 
과정을 포함하는 매개 구조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저출산과 같이 구조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생애 결정과 직결되는 이슈의 경우, 언론 보도가 어떤 인지적 경로를 거쳐 행동 의도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

2. 저출산 관련 언론 보도 효과의 기제: O-S-O-R 모형 

O-S-O-R(Orientation–Stimulus–Orientation–Response) 모형은 미디어 효과를 자극과 반응의 직접적 연결로 
가정하는 S-R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수용자의 사전 지향성과 사후 인지적 반응이 매개하는 다단계 효과 구조를 
설명한다(Markus & Zajonc, 1985; McLeod et al., 1994).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이 이미 보유한 가치, 태도, 

문제 중요도 인식과 같은 사전 지향성(O1)이 어떤 이슈와 메시지에 노출될지를 결정하고, 미디어 자극(S)에 노출
된 이후 형성되는 관여도, 책임 인식, 평가와 같은 사후 지향성(O2)이 최종 행동 반응(R)을 매개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후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형으로 발전하며 정치·보건·사회 전반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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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Eveland, 2001; Paek, 2008; Strömbäck & Shehata, 2010). 예를 들어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심이 미디어 노출과 참여를 촉발하는 핵심 사전 지향성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Strömbäck 

& Shehata, 2010). 건강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의 감각추구 성향(내적 지향성)이나 흡연예방교육(학
습된 지향성)이 담배 광고나 흡연예방 캠페인 메시지의 노출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흡연 규범과 담배회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거쳐 흡연의도와 연결됨을 검증하였다(Paek, 2008). 또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자극 이후의 
효과가 단일 인지 단계가 아니라, 정보 해석, 숙고, 대인 대화를 포함하는 다층적 과정임을 보여준다(Cho et al., 

2009; Shah et al., 2005). 이러한 논의는 언론 보도가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수용자의 관여와 해석을 
거쳐 행동 의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최근에는 O-S-O-R 모형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도 
적용되었는데, 리우 외(Liu et al., 2025)는 건강 낙인 인식이 AI 헬스케어 챗봇 선호로 이어지는 인지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쳉과 유(Cheng & You, 2025)는 미국 Lyft 기업의 낙태 이슈 대응을 사례로, 언론 
노출(S)보다는 이슈 관련 정보 탐색(O2)이 소셜미디어 참여 의도(R)를 매개한다는 점을 밝혀 O-S-O-R 구조를 
다른 사회적 이슈 영역에 적용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도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중의 반응을 탐구하
기 위해 O-S-O-R 모형을 적용한 바 있다. 정창원(2022)은 실증 연구는 아니지만 게이머의 정치 참여 과정을 
분석하면서, 사전 정치 성향(O1)과 게임 관련 미디어 노출(S)이 정치 참여 의도(R)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
기 위해 이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시민의 감정(O1), 엑스포 관련 대화(S), 

사회적 자본(O2), 시민 참여(R) 간의 연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기반 공공 이슈에 O-S-O-R 모형을 적용한 
연구(리시웨 외, 2024)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저출산 보도 효과 역시 단순 노출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사전 인식과 사후 관여를 
통해 형성되는 인지적·정서적 매개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저출산 이슈와 관련된 행동 반응은 
단일한 형태로 환원되기보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구분된 생애 결정 단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결혼은 관계 
형성과 사회적 전환에 대한 준비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행동인 반면, 출산은 자원 투입과 장기적 책임 수용을 
전제로 하는 고관여 생애 결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정보 환경 속에서도 상이한 인지적 해석과 관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럼에도 O-S-O-R 모형은 행동의 유형이 아니라, 사전 지향성(O1)–미디어 자극(S)–사후 관여(O2)–
행동 반응(R)으로 이어지는 인지적 기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혼 행동 의도와 출산 행동 의도를 서로 다른 
결과 변수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데 이론적으로 적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O-S-O-R 모형을 저출산 이슈에 적용하되, 미혼 청년들의 결혼 행동 의도와 기혼 청년들의 
출산 행동 의도를 구분된 결과 변수로 설정하고, 저출산 이슈 심각성 인식이 언론 보도 노출과 이슈 관여를 매개로 
각각의 행동 변화 의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인과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관련 언론 보도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디어 효과가 단순한 일방향적 
영향이 아니라 수용자의 사전 지향성에 의해 노출 자체가 선택된다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관점에 
근거한다(Stroud, 2014). 선택적 노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더 자주 접촉하는 경향이 있다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Stroud, 2014). 더 나아가, 사전 지향성은 단순히 노출을 선택하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 관련 정보의 인지적 접근성과 주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인지적 접근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이슈에 대해 이미 학습하거나 강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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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보는 기억 속에서 더 쉽게 활성화되고 빠르게 인식된다(Berkowitz, 1984; Fiske & Taylor, 1984; 

Roskos-Ewoldsen et al., 2002). 이러한 과정은 미디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관련 정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O-S-O-R 모형을 흡연 예방 맥락에 적용한 연구(Paek, 2008)에서는 흡연 예방 
교육이라는 학습된 지향성이 기억 접근성과 활성화 기제를 통해 관련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현저성을 높이고, 

관련 메시지를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주목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저출산 맥락에 적용하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개인은 관련 뉴스나 담론을 더 쉽게 인지하고 주목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이슈
에 대한 언론 보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O-S-O-R 모형에서 사전 지향성(O1)이 
이후의 미디어 자극(S)에 대한 노출을 선행적으로 규정한다는 이론적 전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 
지향성(O1)으로서의 이슈 심각성 인식과 언론보도 노출의 정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은 가설로 제시하였다. 

가설 1(O1→S):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관련 언론보도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다.

둘째, 저출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은 해당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관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된다. 여기서 이슈 관여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주관적 중요성, 관심도 및 자신과의 연관성
으로 정의되며, 정보처리 깊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간주된다(Zaichkowsky, 1985). 특히 선행연구들은 미디어 
효과가 단순 노출을 넘어 수용자의 인지적 처리와 관여를 통해 행동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검증해 
왔다. 인지 매개 모형에 따르면, 뉴스 미디어에 대한 주의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 수용자가 해당 
이슈를 인지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동력이 된다(Eveland, 2001). 이러한 인지적 처리과정에는 이슈 
관여, 이해, 토론 등 여러 인지적 노력이 포함되며, 이 기제들을 매개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Cho et 

al., 2009; Shah et al., 2005, 2007).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러한 인지적 매개 모형을 적용한 연구(Kim 

et al., 2020)는 소셜 미디어 이용이 개인의 인지적 성찰과 추론 과정을 촉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의 
정책 관련 뉴스 노출과 의견 표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Tu et al., 2025)에서는 사회 매체 정치 참여 모형(Social 

media political participation model, SMPPM)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노출이 수용자의 이슈 관여, 즉 
'관련성 평가'를 촉진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수용자의 환경 감시 동기를 자극하며, 뉴스 내용을 자신
의 기존 신념이나 지식 체계와 연결해 보는 '인지적 정교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반복 노출은 특정 이슈를 
기억 속에서 더욱 쉽게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해당 이슈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인지적 기준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관여 형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사회적 의제로 제시된 저출산 이슈를 자신의 삶과 
밀접한 사안으로 재규정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이슈의 개인적 중요성과 연관성을 의미하는 이슈 관여도 증진으로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보도 노출과 이슈 관여 간의 정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S→O2): 저출산 관련 언론보도 노출이 높을수록 해당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이슈 관여가 높을수록 행동 변화 의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 관여도는 수용자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깊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에 따르면, 이슈
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이 높아질수록 수용자는 메시지를 더 깊이 있게 처리하는 중심 경로(central route)를 활성화
하게 되며, 이는 일시적인 태도 변화를 넘어 장기적이고 견고한 태도 형성의 기반이 된다(Petty & Cacioppo, 

1986). O-S-O-R에 기초한 인지적 매개 모형을 적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촉발된 인지적 정교화와 
성찰 과정이 수용자의 사후 지향성(O2)을 새롭게 재구성하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행동적 응답을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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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을 뒷받침한다(Kim et al., 2020). 또 다른 선행연구(Eveland, 2001)에서는 정교화 과정
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기존 지식 및 과거 경험과 강력하게 연결될 때, 그 정보가 기억 내에서 더 쉽게 인출되고 
향후 판단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는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이슈 
관여(O2)'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저출산 보도를 수용자 자신의 생애 주기와 연관된 실존적 과제로 정교하게 
처리하게 만드는 심리적 동력이 됨을 시사한다. 즉, 능동적인 인지적 숙고 과정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개인의 삶에 투영하게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준비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슈 관여가 단순히 메시지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을 촉진하는 동기화 기제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결혼과 출산은 성격상 구분되는 행동이지만, 저출산 이슈에 대한 관여를 통해 행동 준비성이 활성화된다
는 점에서 공통된 인지적 기제를 공유한다. 즉, 관여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삶과 연결하여 해석하
게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라는 서로 다른 행동 선택으로 분기되는 심리적 출발점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 및 출산 행동 의도를 단순한 태도 수준이 아닌 행동 준비성의 차이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혼과 출산 의향은 개인의 태도를 넘어 생애 계획과 사회적 맥락이 투영된 복합적 결과물이
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결정 요인으로 자아실현 
및 경력 유지에 대한 욕구, 젠더 평등 의식과 같은 심리·문화적 요인은 물론, 주거 불안정, 고용 비정규직화, 일·가
정 양립의 어려움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지목되어 왔다(김성아, 정해식, 2019; 김형주 외, 2024; 류숙진, 2022). 

이렇듯 다차원적인 결정 요인 속에서 결혼과 출산 행동은 여러 고민과 숙고 및 준비 단계를 거쳐야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출산 의향을 단순히 ‘동의 및 비동의’가 아닌, 연속적인 ‘행동 준비 단계’로 파악하고자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 TTM)을 적용하였다. TTM은 행동 변화가 인식 전 단계에서 유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하는데(Prochaska & Velicer, 1997), 이를 결혼 및 출산 맥락에 적용하면 
‘고려하지 않음’에서 ‘구체적 계획’으로 이행하는 심리적 준비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는 결혼·출산과 
같이 고관여·고비용의 생애 의사결정을 단일 시점의 태도로 측정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행동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방법론적 타당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O2→R):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a) 결혼 행동 의향과 (b) 출산 행동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O1→S→O2→R 모형에 따라 저출산 이슈 심각성 인식(O1), 언론보도 노출(S), 이슈 관여도(O2)는 
단일 매개가 아니라, 결혼 행동 의향과 출산 행동 의향으로 각각 이어지는 직렬 매개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가정한
다. 즉, 사전 지향성이 언론 보도 노출을 촉발하고, 이 노출이 이슈 관여도를 통해 서로 다른 행동 의향으로 이어지
는 경로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4(O1→S→O2→R): 저출산 이슈 심각성 인식, 언론보도 노출, 이슈 관여도는 (a) 결혼 행동 의향과 (b) 

출산 행동 의향을 매개하는 직렬적 인과 경로를 형성할 것이다.

위의 가설을 도식화한 O1→S→O2→R 연구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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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조사 방법 

 본 연구는 동일 응답자를 약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추적한 종단 설문 자료(two-wave short-term longitudinal 

survey)를 분석하였다. 전문 온라인 조사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전국 패널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취득하여 윤리적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조사는 
연구 참여 안내문을 통해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가 온라인 설문 링크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소요 시간, 잠재적 위험이나 불편함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자율적 
참여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조사 시점은 1차 조사(T1)가 2024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2차 조사(T2)는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
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종단 설계는 동일 개인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시간적 선행성을 확보하고 인과 추론의 엄밀
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Menard, 2002; Singer & Willett, 2003), 저출산 보도 효과의 작동 경로를 검증하
는 데 적합하다. 특히 두 시점 패널(two-wave panel) 설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상이한 시점에 측정함으로써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완화하고 변수 간 시간적 순서를 명확히 할 수 있다(Little, 2013; Selig 

& Little, 2012). 3주의 간격은 고관여 이슈에 대한 메시지 노출 후 태도의 정교화 및 의도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단기 종단설계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Gifford & Nilsson, 2014; Valentino & Sears, 

1998).

표집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49세 성인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추출은 전국 패널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가 만 19~49세 성인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최근 30대 초반 미혼율의 급증과 20~30대 여성의 높은 출산 비중(김형주 외, 2024), 그리고 만 49세까지를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핵심 생애 주기로 간주한 선행 연구의 기준(김성아, 정해식, 

2019; 백혜진 외, 2024)에 근거한다.

1차 응답자는 2,000명, 1‒2차 모두 응답을 완결한 패널은 1,614명으로, 패널 이탈률은 19.3%였다. 단기 종단
연구에서 10–25% 범위의 이탈률은 일반화 가능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Menard, 

2002; Singer & Willett, 2003). 본 연구는 패널 이탈로 인한 표본 편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차 조사 시점
(T1)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탈자(n=386)와 잔존자(n=1,614) 간의 주요 변수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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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 결과, 핵심 연구 변수인 이슈 심각성(t=-.150, p=.881), 뉴스 노출(t=-.829, p=.407), 이슈 관여도
(t=.159, p=.874)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이탈자가 잔존
자보다 평균 연령이 낮고(M=35.96 vs. 37.05, t=-2.624, p=.009),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
다(χ²=21.343, p<.001). 이러한 차이가 연구의 핵심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이탈 편향
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두 시점 분리 측정을 통해 1차 시점(T1)에서 매체 
노출과 인식 변인을, 2차 시점(T2)에서 행동 의향을 측정하여 예측적 관계를 평가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 유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문항

가. 이슈 심각성 인식(O1, T1)

선행 연구(육건엽, 정용국, 2019)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귀하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1=전혀 심각하지 않다, 7=매우 심각하다)(M=6.08, SD=1.10).

구분 n %

성별
남 828 51.3

여 786 48.7

연령 M=37.05, SD=7.3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78 11.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및 졸업 1261 78.1

대학원 재학 및 수료(졸업) 이상 175 10.8

결혼 유무*
미혼 844 52.3

기혼 770 47.7

자녀 유무(기혼자 중)
없음 158 20.5

있음 612 79.5

주관적
생활 수준

상 8 0.5

중상 194 12.0

중 785 48.6

중하 520 32.2

하 107 6.6

정치적 성향

매우 보수 25 1.5

보수 226 14.0

중도 943 58.4

진보 384 23.8

매우 진보 36 2.2

주: * 결혼 유무는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동거의 4개 범주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표본(n=1,614) 중 순수 미혼은 808명
(50.1%), 기혼은 770명(47.7%), 이혼은 26명(1.6%), 동거는 10명(0.6%)이었음. 이혼·동거자(n=36, 2.2%)는 현재 법적 배우
자가 없다는 점에서 결혼 의향 측정이 가능한 집단으로 보아 미혼 집단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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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출산 관련 언론 보도 노출(S, T1) 

각 매체 유형별로 지난 일정 기간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였다. 공통 질문은 “지난 3개월 동안 저출산 관련 보도를 
아래 제시된 미디어로부터 얼마나 접하셨습니까?”이며, 매체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종이 신문, (2) TV 뉴스, 

(3) 라디오 뉴스, (4)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등), (5)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조선, 중앙, 동아, 

경향 등). 응답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접하지 않았다, 7=매우 많이 접하였다)를 사용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0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따라서 5개의 측정 문항을 평균화하여 높은 수치가 
뉴스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M=3.90, SD=1.14).

다. 이슈 관여도 (O2, T1)

선행 연구(Zaichkowsky, 1985)를 참고하여 다음의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저출산 이슈는…. (1) 내게 
중요하다, (2) 관심이 많다, (3) 나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세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관여도 변수를 구성하였다(M=4.09, SD=1.57, Cronbach’s alpha=.92).

라. 행동 의향(R, T2) 

결혼과 출산은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행위이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간적·발달적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행동 의향을 범이론적 행동변화 모형(Transtheoretical Model, TTM)의 ‘변화 
단계(stages of change)’ 개념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Prochaska & Velicer, 1997; Prochaska, 2008). 이 방법은 
단순한 태도 수준을 넘어 행동 준비성의 단계를 반영하여 측정한다는 점에서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신중한 행동의 
결정과 행동의 변화를 더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결혼 여부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고 선행적인 
행동 선택지가 다르므로, 미혼 응답자에게는 결혼 행동 의향, 기혼 응답자에게는 출산 행동 의향을 각각 측정하였
다. 결혼 행동 의향의 경우 “귀하는 추후 결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로 질문하고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1) 

결혼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 (2) 결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할 계획이 없다, (3) 결혼을 할 계획은 
있지만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4) 결혼(또는 재혼)을 5년 이내에는 할 계획이다, (5) 결혼(또는 재혼)을 1년 이내에
는 할 계획이다(M=2.67, SD=1.12).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행동 의향의 경우 질문과 응답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 “귀하는 추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1) 자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 (2) 자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가질 계획이 없다, (3) 자녀를 가질 계획은 있지만 언제 가질지는 모르겠다, (4) 자녀를 5년 이내에 
가질 계획이다, (5) 자녀를 1년 이내에는 가질 계획이다(M=2.11, SD=.93). 

마. 통제 변수(T1)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인식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생활수준, 학력, 정치 
성향을 공통적으로 포함하였으며, 기혼자의 경우 자녀유무를 통제 변수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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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본 연구는 O–S–O–R 모형에 근거하여, 이슈 심각성 인식(O1)이 언론 보도 노출(S)과 이슈 관여도(O2)를 경유하
여 행동 변화 의도(R)에 도달하는 직렬 매개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 Model 6(이중 
직렬 매개)을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 생활수준, 학력, 정치 성향, 자녀 유무(출산 행동변화의도 모형만)를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5,000회(편백분위 신뢰구간 95%)를 통해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의 추정
치를 산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전체 패널 표본 1,614명 중 종속변수(결혼·출산 의향) 및 통제변수의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가 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제외되어, 미혼자 대상 결혼 의향 분석에는 828명, 기혼자 대상 출산 
의향 분석에는 758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미혼자 집단(이혼·동거 포함 n=844)에서 결혼 의향 
및 통제변수 결측 16명이 제외되었고, 기혼자 집단(n=770)에서 출산 의향 및 통제변수 결측 12명이 제외되어 
총 1,58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측치로 인해 제외된 사례는 전체 표본의 1.7%(28명)에 불과하여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판정은 부트스트랩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결혼·출산 행동 의향은 5점 서열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이를 연속형으로 간주하여 OLS 

기반 PROCESS 분석을 적용하는 데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검토하였
다. 행동 변화 단계 변수의 평균과 5% 절사평균이 근접하여 중심 경향의 왜곡이 관찰되지 않았고(예: 결혼 행동 
의향 평균 2.67, 절사평균 2.69, 중위수 2), 표준편차 또한 결혼 1.118, 출산 0.928로 충분한 변량을 보였다. 

왜도(결혼행동의향과 출산행동의향 각각 .153과 .944)와, 첨도(각각 –1.486과 1.354) 역시 극단적 비대칭을 나타
내지 않았으며,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에서 결혼 행동 의향(p=.065)과 출산 행동 의향(p=.068)은 모두 정규성
을 기각하지 않아 OLS의 적용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 특성은 5점 이상의 서열척도가 분포상 심각한 왜곡이 없는 한 OLS 추정치에 실질적 편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방법론적 기준(Norman, 2010)과 일치한다. 또한 종속변수가 엄밀한 연속형이 아니더라도 
이론적·경험적 근거에 따라 연속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Hayes, 2022)과 연속적 준비 수준을 반영하
는 TTM의 이론적 구조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 접근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가설의 검증

연구 가설 1은 이슈 심각성 인식(O1)이 저출산 관련 언론보도 노출(S)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표 2>와 <표 3>에 제시된 직접 효과를 살펴보면, 가설 1(O1→S)은 미혼·기혼 집단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미혼과 기혼 두 집단 모두에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관련 언론보도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보고했
다(미혼: B=.104, p=.002; 기혼: B=.155, p<.001). 

연구 가설 2는 저출산 관련 언론보도 노출(S)이 이슈 관여도(O2)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가설 2(S→O2)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저출산 관련 언론보도에 노출될수록 이슈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성을 더 높게 보고했다(미혼: B=.316, p<.001; 기혼: B=.326, p<.001). 

이슈 관여도(O2)가 결혼(3a) 및 출산(3b) 행동 의향(R)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3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이슈 관여도는 결혼 의향(B=.117, p<.001)과 출산 의향(B=.115, p<.001)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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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가설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슈심각성의 결혼·출산 의향에 대한 직접 효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반면(미혼: B=.031, p=.257; 기혼: B=-.016, p=.629), 뉴스 노출은 결혼·출산 
의향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다(미혼: B=.066, p=.014; 기혼: B=.062, p=.035). 이슈심각성의 직접효과가 유의
하지 않은 것은 이슈심각성의 효과가 뉴스노출과 이슈 관여도를 경유하여 결혼·출산 의향으로 이어지는 완전 
매개 구조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O-S-O-R 모형이 전제하는 직렬 매개 구조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변수 뉴스노출 이슈 관여도 결혼 의향
주요 변수 B(SE) B(SE) B(SE)

이슈 심각성 .104(.034)** .445(.043)*** .031(.027)

뉴스노출 .316(.044)*** .066(.027)*

이슈 관여도 .117(.021)***

통제 변수
성별(남성) -.053(.083) -.494(.104)*** -.129(.063)*

연령 .000(.006) -.028(.007)*** -.007(.004)

생활수준 -.258(.049)*** -.108(.063) -.099(.037)**

학력 .001(.086) .188(.109) .116(.065)

정치성향 .000(.055) -.071(.069) -.091(.041)*

모형적합도
R-squared .047 .251 .127

F 6.795*** 39.354*** 14.919***

*p<.05, **p<.01, ***p<.001.

표 2. 직접 효과: 결혼 의향 모형(PROCESS Model 6; 미혼 n=828) 

변수 뉴스노출 이슈 관여도 결혼 의향
주요 변수 B(SE) B(SE) B(SE)

이슈 심각성 .155(.040)*** .526(.047)*** -.016(.034)

뉴스노출 .326(.043)*** .062(.030)*

이슈 관여도 .115(.024)***

통제 변수
성별 -.189(.085)* -.144(.099) -.152(.066)*

연령 .009(.008) -.026(.010)** -.082(.007)***

생활수준 -.174(.056)** -.011(.066) -.016(.044)

학력 .129(.086) .106(.101) .144(.067)*

정치성향 -.077(.057) .126(.066) .017(.044)

자녀유무 .077(.110) .286(.128)* -.600(.086)***

모형적합도
R-squared .061 .250 .334

F 6.939*** 31.268*** 41.687***

*p<.05, **p<.01, ***p<.001.

표 3. 직접 효과: 출산 의향 모형(PROCESS Model 6; 기혼 n=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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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4는 저출산 이슈 심각성 인식(O1)→언론보도 노출(S)→이슈 관여도(O2)→결혼(4a)과 출산(4b) 행동 
변화 의도(R)로 이어지는 직렬 매개 경로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간접 효과 결과를 살펴보
면, 가설 4는 미혼·기혼 집단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직렬 매개 경로(이슈심각성→뉴스노출→이슈 관여도→의향)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으며(미혼: Effect=.004, 95% Boot CI[.001, .007]; 기혼: Effect=.006, 

95% Boot CI[.002, .011]), 이는 O-S-O-R 모형이 전제하는 이론적 가정과 부합하는 결과다. 세 가지 간접 경로 
중 이슈심각성→이슈 관여도→행동 의향 경로의 효과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미혼: Effect=.052; 기혼: 

Effect=.060), 뉴스노출만을 통한 단일 매개 경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였다(미혼: Effect=.007; 기혼: 

Effect=.010). 총 간접효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다(미혼: Effect=.063, Boot SE=.012, 95% Boot CI[.041, 

.087]; 기혼: Effect=.076, Boot SE=.015, 95% Boot CI[.048, .106]).

2. 통제 변수의 효과 

결혼 및 출산 행동 변화 의도는 인구통계적 요인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이슈 심각성, 언론 
노출, 이슈 관여도라는 인지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설명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혼자 표본에서는 여성일수
록(B=−.129, SE=.063, p=.040), 생활 수준이 낮을 수록(B=−.099, SE=.037, p=.008),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B=−.091, SE=.041, p=.026), 결혼 행동 의향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령(B=-.007, SE=.004, p=.091)과 
학력수준(B=.116, SE=.065, p=.071)은 결혼 행동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기혼자 표본에서는 여성일수록(B=−.152, SE=.066, p=.022), 연령이 증가할수록(B=−.082, SE=.007, p<.001), 자
녀 수가 많을수록(B=−.600, SE=.086, p<.001), 출산 행동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출산 
행동 의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B=.144, SE=.067, p=.032), 생활수준(B=-.016, SE=.044, p=.711)이나 정치성
향(B=.017, SE =.044, p=.694)은 출산 행동 의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것은 이슈 심각성이 언론보도 노출과 이슈 관여도라는 인지적 매개를 
통해서만 결혼 및 출산 행동 의향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저출산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단순히 대상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슈 관여도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언론 노출과 메시지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결혼·출산 행동 의도를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경로임을 시사한다.

3. 무자녀 기혼자와 유자녀 기혼자의 출산 의향 모형 비교 

한편, 무자녀 기혼자와 유자녀 기혼자의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은 이질적일 수 있기에, 추가적으로 이 두 집단의 
출산 행동 의향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슈 심각성(O1)이 뉴스 노출(S) 및 이슈 관여도(O2)를 
높이고, 뉴스 노출(S)이 다시 이슈 관여도(O2)를 증가시키는 O-S-O-R의 기본 인지 경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변수의 관계
결혼행동의(n=828) 출산행동의향(n=758)

Effect Boot SE Boot CI Effect Boot SE Boot CI

이슈심각성→뉴스노출→행동의향 .007 .004 [.001, .015] .010 .006 [.001, .023]

이슈심각성→이슈 관여도→행동의향 .052 .011 [.031, .076] .060 .013 [.035, .087]

이슈심각성→뉴스노출→이슈 관여도
→행동의향 

.004 .002 [.001, .007] .006 .002 [.002, .011]

표 4. 매개 효과(PROCESS Mode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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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의 기본 구조가 견고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뉴스 노출(S)이 최종 반응인 출산 
의향(R)에 미치는 직접 효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유자녀 기혼자의 경우 뉴스 노출이 출산 의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켰으나(B=.093, p=.005), 무자녀 기혼자에게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B=-.028, p=.670). 이는 첫 아이 출산을 결정해야 하는 무자녀 집단의 경우, 단순한 정보 노출보다는 이슈에 
대한 개인적 관여와 심리적 내면화 과정이 행동 의도 형성에 더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됨을 시사한다. 간접 효과 
비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이슈 심각성이 이슈 관여도를 매개로 출산 의향에 도달하는 단일 매개 
경로는 무자녀 집단(Effect=.086, 95% Boot CI[.028, .162])이 유자녀 집단(Effect=.053, 95% Boot CI[.025, 

.084])보다 상대적으로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O–S–O–R 모형을 저출산 이슈에 적용하여, 19-49세 성인들의 저출산 이슈 심각성 인식(O1)이 언론
보도 노출(S)과 이슈 관여도(O2)를 거쳐 결혼·출산 행동 의향(R)에 이르는 인지적·행동적 경로를 종단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기존 국내 저출산 연구가 주로 언론 보도의 프레임과 담론 구조 분석에 집중해 온 데 비해(김정
희, 2019; 신수민, 윤여원, 2023; 허윤철, 2023; 황성욱, 이병혜, 2010), 본 연구는 저출산 보도가 실제 수용자의 
인식과 관여, 그리고 행동 준비성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분석 결과 이슈 심각성 인식(O1)은 기혼·미혼 집단 모두에서 저출산 관련 언론보도 노출(S)과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O–S–O–R 모형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수용자의 사전 지향성(O1)이 미디어 자극(S)에 
대한 노출을 선행적으로 규정한다는 이론적 가정을 저출산 맥락에서 재확인한 결과다. 선택적 노출 이론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Stroud, 2014)에 따르면, 특정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관련 정보를 

변수의 관계
무자녀 기혼자(n=158) 유자녀 기혼자(n=600)

직접 효과 B SE p B SE p

이슈심각성→뉴스노출 .231 .087 .009 .134 .045 .003

이슈심각성→이슈 관여도 .601 .119 <.001 .516 .051 <.001

뉴스노출→이슈 관여도 .258 .109 .019 .333 .046 <.001

이슈심각성→출산 의향 -.045 .075 .554 -.008 .038 .835

이슈 관여도→출산 의향 .143 .048 .003 .103 .028 <.001

뉴스노출→출산 의향 -.028 .065 .670 .093 .033 .005

간접 효과 Effect Boot SE Boot CI Effect Boot SE Boot CI

이슈심각성→뉴스노출→출산 의향 -.006 .016 [-.040, .023] .012 .007 [.002, .028]

이슈심각성→ 이슈 관여도→출산 의향 .086 .034 [.028, .162] .053 .015 [.025, .084]

이슈심각성→뉴스노출→이슈 
관여도→출산 의향 .008 .006 [.001, .022] .005 .002 [.001, .010]

주: 유자녀 기혼자의 경우 표 1의 n=612에서 출산 의향 및 통제변수 결측치 12명이 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제외되어 최종 
분석에는 n=600이 포함되었음.

표 5. 무자녀 기혼자와 유자녀 기혼자 집단의 출산 의향 비교(PROCESS Mode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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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미디어 콘텐츠에 더 자주 접촉한다. 또한 인지적 접근성 이론(Berkowitz, 1984; 

Fiske & Taylor, 1984)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데, 개인이 특정 이슈에 대해 강한 문제 인식을 가질수록 관련 정보가 
기억 속에서 더 쉽게 활성화되어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한 활성화 기제
가 저출산 이슈에서도 작동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즉, 공중이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할
수록 관련 뉴스와 담론에 선택적으로 더 많이 접촉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양을 늘리는 
‘양적 투입’보다, 수용자가 정보를 탐색하게 만드는 ‘선행적 인식’의 형성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출발점임을 시사
한다.

둘째, 저출산 관련 언론보도에 더 많이 노출(S)될수록 이슈에 대한 관여도(O2)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뉴스 및 공공 이슈에 대한 감시 동기와 미디어 접촉이 주목과 정교화를 통해 관여를 증폭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식·태도·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지 매개 모형(Eveland, 2001; Shah et al., 2005, 2007)과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사회 매체 정치 참여 모델(Tu et al., 2025) 관점에서 이 결과를 설명한다면, 저출산에 
대한 반복적인 보도 노출은 수용자로 하여금 해당 이슈가 자신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관련성 평가’ 과정을 촉발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개인적 연관성이 높은 사안으로 재규정하게 만든다. 기존 
국내 연구가 저출산 보도가 주로 위기·손실 프레임과 정책 실패 논조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해 온 반면(김정희, 

2019; 신수민, 윤여원, 2023; 허윤철, 2023), 본 연구는 그러한 보도가 이슈 관여도를 자극하는 경로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백혜진 외(2024)가 저출산 뉴스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이슈 관여도(O2)는 결혼·출산 행동 변화 의도(R)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행동 의향(결혼/출산 계획의 근접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이슈 심각성 인식(O1)은 
행동 의향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메시지 이중 처리 모형(Petty & Cacioppo, 1986)이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심각하다’는 인식만으로는 행동이 촉발되지 않으며, 해당 이슈가 ‘내 삶과 깊이 관련된 문제’로 
정교하게 해석되고 그 의미가 내면화될 때 행동 의도로 이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결과는 관여가 뉴스 
소비 이후의 소셜 행동과 참여 행위를 촉발하는 매개 요인임을 보인 이은지 외(2019)의 결과와도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다. 즉, 저출산 이슈 관여도는 건강·환경·브랜드·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관여–행동 
의도’ 경로가 인구·가족 정책 영역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직렬 매개 분석 결과는 O–S–O–R 모형의 이론적 가정을 저출산 맥락에서 뚜렷하게 지지하였다. 저출산 
이슈 심각성 인식(O1)은 언론보도 노출(S)과 이슈 관여도(O2)를 직렬로 경유할 때에만 결혼·출산 행동 변화 의도
(R)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고, O1→R의 직접효과는 기혼과 미혼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에서 사전 성향과 캠페인 노출, 사후 태도, 흡연 의도 간의 연쇄 경로를 확인한 선행연구(Paek, 

2008)나, O–S–O–R 모형에서 인지적 정보 처리과정을 확장한 O–S–R–O–R 모형을 통해 정치 캠페인 효과에서 
정보 노출–대인 대화–숙고–참여의 연쇄과정을 검증한 연구(Cho et al., 2009; Shah et al., 2005, 2007)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저출산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 제공 자체보다, 정보가 어떻게 관여로 전환되는지가 
핵심 기제임을 시사한다.

다섯째, 기혼자와 미혼자 집단의 통제 변수 효과는 결혼과 출산 행동 의향이 서로 다른 구조적 조건 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혼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출산 행동 의향이 낮았고, 여성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저출산 관련 연구가 지적해 온 돌봄 부담, 경력 단절, 경제·주
거 불안 등이 출산 결정에 지속적으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반면 미혼자의 결혼 
행동 변화 의도는 생활 수준과 정치 성향,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 및 학력 수준과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혼이 더 이상 특정 연령 구간의 “필수적 이행 단계”라기보다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사회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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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좌우되는 선택적 행위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점은, 이슈 심각성 인식이 
행동 변화 의도를 직접적으로 이끌지 못하며, 언론보도 노출과 이슈 관여도를 매개로 할 때에만 유의한 효과를 
낸다는 구조이다. 이는 저출산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단순히 “상황이 얼마나 위기인가”를 강조하는 접근만으로는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 노출과 관여를 설계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핵심 경로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자녀·유자녀 기혼자 집단의 비교 분석은 출산 의향의 결정 구조가 생애 단계에 따라 차별적임을 보여주
었다. 유자녀 기혼자는 뉴스 노출이 출산 행동 의향을 직접적으로 높인 반면, 무자녀 기혼자에게서는 직접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범이론적 모형(TTM)에 따라 해석할 때, 이미 양육 경험이 있는 유자녀 집단은 실행 단계에 
가까워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무자녀 집단은 개인적 관여를 통한 
심리적 내면화 과정이 행동 의도 형성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 됨을 시사한다. 간접 효과 비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이슈 심각성이 이슈 관여도를 매개로 출산 의향에 도달하는 단일 매개 경로는 무자녀 집단이 유자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이는 무자녀 집단에서는 관여의 내면화가 행동 의도 형성에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무자녀 기혼자는 출산이라는 행동의 '비가역성'과 높은 자원 투입 
요구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높은 심리적 관여와 숙고가 요구되는 집단이며, 이 점이 뉴스 노출의 직접 
효과보다 관여 매개 경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보도 효과 연구의 패러다임을 ‘내용 분석’ 중심에서 ‘인지적 
과정’ 탐구로 확장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나 담론 구조를 분석하는 데 치중했다면, 

본 연구는 수용자의 정보 탐색과 관여가 어떤 인지적 경로를 거쳐 행동 준비성으로 연결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O–S–O–R 모형의 적용 범위를 인구·가족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주로 정치·건강 커뮤니케이
션에서 검증되던 모형을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맥락에 접목하였으며, 특히 2-시점 패널 설계를 통해 인지적 과정의 
시간적 선행성과 방향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셋째, ‘이슈 관여도’를 행동 의도의 핵심 매개 요인으로 
설정하여 저출산 연구의 심리·커뮤니케이션적 틀을 공고히 하였다. 이는 건강 및 환경 액티비즘에서 논의된 ‘관여–
행동’ 관계가 고관여·고비용의 생애 결정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함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범이론적 
모형(TTM)의 행동 변화 단계 개념을 활용하여 결혼·출산 의향을 ‘발달적 준비 단계’라는 동적인 개념으로 측정하
였다. 이는 행동 의도를 단순한 찬반의 선상에서 파악하던 기존의 한계를 넘어, 심리적 성숙도와 실행 계획의 
근접성을 반영하는 정교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무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목표를 
‘이슈 관여도 제고’에 두어야 한다. 분석 결과, 단순한 심각성 인식(O1)은 행동 의도(R)로 직접 연결되지 않았으며, 

이슈 관여도(O2)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매개할 때만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위기 프레임 강조보다 
수용자가 이슈를 자신의 삶과 연관된 문제로 내면화하게 만드는 ‘관여 활성화 전략’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수용자의 생애 맥락과 연결된 ‘관련성 평가’를 유도해야 
한다. 재정 지원이나 제도 안내와 같은 단편적 정보 나열보다는, 해당 정책이 개인의 미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함으로써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이나 서사 
전략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도의 질적 특성을 포함한 후속 연구의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미혼자와 
기혼자, 그리고 무자녀와 유자녀 집단별로 세분화된 메시지 전략이 요구된다. 기혼자에게는 돌봄·경력·주거 부담 
완화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형성하는 메시지가, 미혼자에게는 삶의 의미·관계·다양성 등 가치 요인과 조응하는 
서사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무자녀 기혼자는 이슈 관여도를 통한 내면화 경로가 지배적이므로, 감성적 
소통과 심리적 준비성을 높이는 단계적 개입이 중요하다. 넷째, 캠페인 기획 시 “이슈 인식→노출 촉진→관여 
심화→행동 준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입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TTM의 ‘단계 맞춤형 개입’ 원리와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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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수용자의 현재 준비 단계에 맞춰 메시지의 정교화 수준을 다르게 설계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인과 방향성에 대한 제약이다. 본 연구는 O–S–O–R 모형에 따라 
이슈 심각성 인식(O1)이 언론보도 노출(S)에 선행하는 경로를 가정하였으나, 의제설정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역방
향 경로(S→O1) 역시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이슈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이 이미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선택적 노출 경로의 설명력이 크다고 판단하였으나, 역인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인과관계라기보다 이론적으로 가정된 경로에 따른 연관성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종단 설계나 실험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측정의 제한성이다. 언론보도 노출을 빈도 중심으로 측정하여 보도의 프레임, 정서적 톤, 서사 구조 등 
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슈 관여도 역시 이슈 수준에 한정되어, 향후에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관여를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혼·동거 집단을 미혼 범주에 포함하고, 미혼 집단에 
대해서는 자녀 유무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아 일부 응답자의 가족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자녀 유무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체 범위의 제한이다. 본 연구는 전통 매체와 포털 중심의 노출만을 포함하였으며, 소셜미디어 기반 
정보 노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매체 환경에서의 선택적 노출 메커니즘과 매체 유형별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간적 설계의 한계이다. 단기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 선행 관계는 확인하였으나,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장기적 행동으로의 이행까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 패널 자료를 통해 행동 의도
가 실제 행위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저출산 이슈를 둘러싼 미디어 연구를 ‘무엇을 어떻게 보도했는가’에서 ‘그 보도가 누구에게, 

어떤 인지적 경로를 거쳐, 어떤 행동 준비성에 이르게 하는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특히 위기 인식, 정보 접근, 관여,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로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저출산 
문제를 인구·경제·복지의 구조적 문제이자 동시에 결혼과 출산 행동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심리 과정의 역할을 
조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향후 저출산 정책과 언론·캠페인 전략이 단순한 출산 장려 구호와 재정 
지원의 수준을 넘어, 공중의 인지·정서·관여 과정을 섬세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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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Low-Fertility Media Coverage on Marriage and 
Childbearing Intentions: 
An Application of the O–S–O–R Model

Paek, Hye-Jin1

 1 Hanyang University (ERICA)

This study examines the cognitive pathways through which media coverage 

of low birth rates influences marriage and childbearing intentions, drawing on 

the Orientation–Stimulus–Orientation–Response (O–S–O–R) model. To this end, 

data were drawn from a two-wave online longitudinal panel survey of adults 

aged 19–49 recruited nationwide (N = 1,614). In the first wave (T1), perceived 

seriousness of the issue (O1), exposure to media coverage (S), and issue 

involvement (O2) were measured. In the second wave (T2), marriage and 

childbearing intentions (R) were assessed based on the Transtheoretical Model 

(TTM). Marriage intentions were assessed among unmarried respondents, while 

childbearing intentions were assessed among married respondents.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variables, serial mediation effects were tested using 

the PROCESS macro (Model 6).

The results indicated that, first, individuals who perceived the issue as more 

serious were more likely to report greater exposure to related media coverage 

(O1→S). Second, exposure to media coverag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ssue 

involvement (S→O2). Third, issue involve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s (O2→R). Fourth, perceived seriousness of the issue had 

no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s; rather, it exert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marriage and childbearing intentions through a fully mediated 

pathway involving media exposure and issue involvement (O1→S→O2→R).

Keywords: Low Birth Rate, O–S–O–R Model, News Media Effects, Issue Involvement, 
Serial Medi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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